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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강연 읽는 시간 2회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내용을 약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석해 봤음.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1부> 어떻게 살아야 할까? – 행복..나…기준… 

#42-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드는 4가지 기둥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4개의 기중이 필요.

(소속감 / 목적 / 초월성 / 스토리텔링)

그리고,

4개의 기둥으로 (회복/성장/사랑)으로 정리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든다.

 소속감?

어느 집단에 소속이 아닌,

자신을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자신 역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생겨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다.

자신을 가치있다고 생각가게 된다.

소속감을 느끼기 위한 환경을 보는 눈도 중요 - 2부참조>

 목적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 타인을 돕는것에 있으며

경제적인 것이 아닌… 존재에 관한 것.

(예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ㅎ)

혼자사는세상 아니므로, 타인이 없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



 초월성

자신을 잊을 정도로 경이로운 순간…

우리가 훨씬 더 큰 무언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느낄 때

(우주를 바라볼 때…? 결국 흙의 존재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 스토리텔링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일상의 경험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를 이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어떤문제때문인지…) 근거하여

스토리텔링하면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는지 알수 있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며 삶의 의미를 찾을수 있다.

(나는 이 세계의 유일 나-> 곧 영화 주인공>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에게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면 될듯~

<2부> 어떻게 살아야 할까? – 관계??? 

#.147 – 타인을 도우며 성공하는 사람들 (사람을 알아보는 객관화) 

타인과의 관계에서 3가지 양식을 선택하여 행동

*테이커(19%)-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

*기버(25%)-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매처(56%)- 손해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애쓰는 사람.

기버가 약간 핵심주제.

*포인트

성과가 안 좋은 사람도 대부분 기버 이지만,

놀랍게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도 기버다! (데이터)

그리고…

성공기버와 안좋은성과 기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탈진안하기: 당장 내코가 석자인데도 남을 돕는 것은 바보, 먼저 자신을 보호

*타인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함께 도모

*상대의 성향을 보면서 베풀기

기버성향이라도 상대에 따라 매처의 행동도 취함

(위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한 내 주위환경설정과 연관-사람보는눈)

상냥함과 무뚝뚝함으로 테이커와 기버를 구분하는 오판 하지 말 것,

상냥한 테이커도 있으며, 무뚝뚝한 기버도 있다. (오래보고 판단하라!)

<표를 참조하세요>

성공의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말라!

착한사람을 짓밟고 성과 위주의 꼭대기를 올라가는 테이커가 결코 성공하지는

않더라…

왜-> 최고이 성과자가 기버 성향인 것이 객관적으로 나왔음을 데이터 증명.

(물론…예외도 있다고 보지만)

<3부>어떻게 살아야 할까? – 일..나..가치..뿌듯함 

#129-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0.1%의 차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라!

왜 에서 나온 답인 신념과 믿음,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공에 도달한다.

훌륭한 리더는 사람을 조종해서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그저 영감을 주어 스스로 움직이게 할 뿐이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움직이는가?

혁신가(2.5%)/얼리어답터(13.5%)/초기대다수(34%)/대다수(34%)/느린수용자(16%)



혁신가와 얼리어답터들 (15%) 잡으면 티핑포인트에 도달 할수도 있다.

(ex. 아이폰 6시간 줄서서 구매하는 사람들들… / 파레토 법칙?)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아이디어의 참신함,제품의 성능보다는 신념과느낌

같은 직관이 중요하다.

(ex. 아이폰의 프리젠테이션 / 코코샤넬의 사상)

골든서클 눈으로 보아라! – 왜? -> 어떻게? -> 무엇을? 

 포인트

*why? 가 통하는 이유 (생물학적 근거)

‘무엇을?’ 를 먼저 생각하면?

신피질을 건드림.

(신피질은 이성과 분석적 사고, 언어를 담당, 많은양의 정보를 이해)

하지만,,, 영감을 주고 행동을 이끌지 못함.

‘왜?’ 를 먼저 생각하면?

변연계를 건드림.

(변연계는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부분.)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이것이 직관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

‘왜’를 질문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고급렌즈를 가졌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이 렌즈를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

“프레임의 질을 높여라!”

(ex.음식물을 찍어내는 사업가와 건강한 음식을 고집하는 장인의 프레임 차이)

“프레임의 차이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분명한 것은 삶의 깊은 통찰 없이는 좋은 렌즈와 질문을 갖기 힘들다!

<왜 나는 000 을 하는가…?>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본인의 감상을 적어 주시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어 주실 수록 좋습니다.


